
7.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공부 

[1] 인사과의 임무 
 대기업에서는 사람을 뽑는 인사과가 핵심 부서이다. 어떤 사람을 뽑아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사람을 잘 뽑기 위해 필기시험을 보기도 하고 1박 2일 동
안의 긴 면접을 보기도 하며 최근에는 관상을 보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뽑기도 한다고 한다. 
몇 년 전엔 사람의 얼굴이나 학력을 보고 채용하는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블라인드 면
접’이라는 방식이 생겼다. 블라인드 면접은 말 그대로 면접 내에서 이력서의 내용이 가려져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력서를 받아 이력 내용을 보고 1차적으로 거른 뒤, 면접 
단계에 들어간 지원자들을 마주할 땐 이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는 정책이다. 면접 단계에
선 지원자의 소신과 결정, 의지를 보고 선발하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 방식에도 단점은 있다. 최근 새로운 방식의 면접 방식
은 새로 뽑은 신입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40대에 신
입사원이 되는 것이 문제일까? 어떤 사람을 뽑아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사람을 
뽑는 문제는 참 어렵다. 선비들에게도 현명한 사람을 뽑는 문제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선비’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초라한 방 한 편에 앉아 허리 높이의 서안에 책을 
두고 글을 음미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는가? 물론 산속에 은거해서 연구에 몰두한 선비라
면 혼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학을 공부했던 선비들이라면 
그렇게 혼자 앉아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모습은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고 오히려 조정에 
나아가 삼삼오오 모여 임금과 학문의 내용을 토론하거나 같은 뜻을 가진 선비들이 모여 ‘어떻
게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
습을 비추는 게 맞을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함께 일을 할 사람은 어떤 기준을 보고 뽑아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율곡 
이이가 말하는 용현 공부는 임금이 신하를 선별할 때의 문제를 다뤘지만 현대인들이 ‘함께 할 
사람’을 고를 때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 하다. 그가 말하는 ‘현명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자
기 자신의 현명함에서부터 시작한다. 율곡 이이는 논어의 아래 구절을 인용해 사람을 판별
하는 방법을 말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惟] 어진 사람이라야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스스로 가꾸어 ‘어진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윤동주 시인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언행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간파할 수 
있다. 진실로 어진 이들이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 외면은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다. 

[2] 귀복(鬼服)을 입은 이원익과 그를 알아본 이산해의 이야기 
 옛 과거 제도에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었다. 과거에 급제해서 괴원(槐阮, 승문원承文院, 조선
시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에 뽑히면 열흘 가량 겪어야 했던 
신고식이 있었다. 밤에는 해당 관청에 속해있는 박사 이하의 관리에게 명함을 드리며 인사를 
청해야 했고, 낮에는 장방(長房, 서리들이 근무하든 T자 형태의 방)에 가두어 두고 출입을 못
하게 했다. 낮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밤에만 인사를 청하고 다니니 사람들은 이를 귀신과 같
다고 하여 ‘신귀(神鬼)’라고 불렀다. 이들은 여러모로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다. 명함을 드리며 



인사드리는 풍습을 ‘회자(回刺)’라고 했다. 만약 공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신귀 집안 
종의 종아리를 때리고 회자 기간을 연장한다. 이때 그의 선생이나 이름 있는 관리가 본청에 
요청하면 회자를 하지 않게 하거나 혹은 회자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다. 용현 
공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회자 기간에 일어난 이야기이다.  
 서익(徐益, 1542~1587)과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이 함께 과거에 급제하여 장방에 갇혀
있었다. 옛 풍습에 따라 서익과 같은 집안사람이었던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회자 기간
을 줄여주고자 장방에 갇힌 서익을 찾았다. 서익이 평소에 장난을 좋아하는 터라 이산해를 보
며 말했다. 
 “이 속에 보기 드문 탈을 쓴 물건이 있으니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며 이원익을 불러내어 
 “이 물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당시 이원익의 모습은 청수하고 파리한데다가 찢어진 모자를 쓰고 귀복(鬼服, 여
기저기가 해진 옷)을 입고 있었으니 몹시 초췌해 마치 귀신같기도 했다. 이산해는 이원익을 
보며 자못 놀랐다. 그가 국가의 큰 그릇이 될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서익의 장난에 응
하지 않고 이원익을 보며 예를 갖추고 마음을 쓰며 이후에도 깊이 사귀고자 했다. 서익은 그
런 이산해의 모습을 보며 이원익과 아울러 놀려댔다. 
 시간이 흘러 서익은 바깥 지방으로만 맴돌고 이원익은 명망이 몹시 자자해져 이조 판서가 되
고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서공은 매일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게 이렇게나 어렵구나. 장방에 갇혀 있을 그 시절, 원익이 이렇게도 높은 
자리에 오를 줄 난 몰랐지.”
 이원익은 결국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부원군(정 일품 관직)에 훈봉 되어 국가의 일을 한 
지 30년 후에 사망했으니 나이가 88세였다고 한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총명해 신동으로 불
렸다고 한다. 이이, 정철과 친분을 가지고 교류할 정도로 학문에 정진했던 선비이니 그의 감
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초라한 행색 속에서 보석과 같은 인재를 찾을 만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외모나 옷차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3] 세종대왕의 안목 
 인사 채용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문제가 있다. 혈연·학연·지연에 따라 사람을 뽑는 방식
이다. 혈연·학연·지연은 자신이 아는 사람인 경우이거나 아는 사람에게 보증을 받은 경우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지 않은 채 추천을 받아 뽑으므로 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렇게 사람을 채용하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칫하면 해당 부서에 물을 흐릴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조선시대 왕 중 어진 왕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에 한국인이라면 익히 첫 번째로 고를만한 인
물인 세종 대왕(世宗大王)에 관련하여 이덕형은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종 대왕이 아직 왕위에도 오르기 전의 일이다. 그가 잠저(潛邸, 국왕이 즉위하기 전에 거주
하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 대군(大君)과 왕자(王子)들과 함께 제천정(濟川亭)에서 잔치를 
열게 되었다. 이때 마침 과거 시험이 있어서 먼 지방의 선비들이 연이어 강을 건너느라 강어
귀가 가득 차 있었다. 세종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한 사람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그
를 바라보고는 옆에 있던 신하에게 지시했다. 



 “어떤 색의 옷에 어떤 모양을 한 사람을 네가 가서 불러오너라.” 
세종의 눈에 띈 사람은 신하의 부름을 받고는 놀란 기색을 띠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갖추어 세종을 알현했다. 세종은 그를 손님에 대한 예[賓禮]로 융성하게 대접했다. 그
리고는 이름과 사는 곳을 물었다. 그는 답했다. 
 “제 이름은 현석규(玄錫圭, 1430~1480)라고 합니다. 집은 영남지방의 작은 고을입니다.”라고 
하였다. 
 세종은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했다. 당시 
현석규는 먼 길을 걸어 올라왔기에 의관이 누추하고 얼굴도 수척했다. 언뜻 보아서는 도대체 
세종이 어떤 이유로 그에게 좋은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사
람들은 모두 이 일을 괴이하게 여기거나 의아해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세종은 좌우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좌중에 혹 처자(處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는가?”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답하지 않고 수군대기만 했다. 세종의 밝은 지혜를 알고 있던 효령대군
(孝寧大君)이 나서서 답했다. 
 “손아(孫兒) 서원군(瑞原君)에게 처자가 있어 바야흐로 혼인을 구하는 중입니다.” 
그러자 세종이 말했다. 
 “만일 아름다운 사위를 얻으려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효령대군이 말했다. 
 “혼인을 시키기에는 집안이 서로 대등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옛날부터 영웅이나 호걸의 선비들이 초야에서 많이 나왔다. 내가 보니 이 선비 집 아들과 
뜻을 결정하여 정혼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했다. 딸을 가진 서원군은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현석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영남에서 유명한 선비로 재주가 높다는 소문이 한창
이었다. 이를 확인한 서원군은 그를 맞아다가 사위를 삼았다. 
 현공(玄公)은 뒤에 과거에 급제하여 청현(淸顯)의 요직을 거쳐 당시의 명경(名卿)이 되고 벼
슬이 참찬(參贊)에 이르렀다. 세종이 백 보 밖에서 우연히 한 번 바라보고서 통달한 사람과 귀
한 손님을 알아 봤으니, 대성인(大聖人)의 식견이란 남보다 훨씬 뛰어난 법이다. 효령(孝寧)은 
바로 나의 외선조(外先祖)이고, 찬성(贊成) 이직언(李直彦)은 효령의 직손이기 때문에 매양 이 
일을 말하면서 감탄하고 이상해 했었다. 

 세종은 겉모습이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논
어』에는 “그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하는 연유
를 살펴보고, 그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이 있다. 말과 행동이 착한지, 마음은 어떤지 등을 살펴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구절의 마지막 문장은 “뭇사람이 미워해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뭇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인데, 세종의 일화가 이 구절에 딱 맞다. 
 한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어진 사람이라고 칭찬한다. 그
의 친구도 그를 어진 사람이라고 하고, 그의 가족도 그가 어진 사람이라면서 입이 마르게 칭
찬한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그 정도라면 당신도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선비들은 이렇게 주변의 말만 듣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대해 계속 경계했다.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신의 



일에 욕심이 없고 다른 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자신
의 일에 대해 욕심이 있고 잘하는 사람은 일에 집중하느라 다른 이들과의 교류가 없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한 사람을 
평가해야만 하는 것이다. 
 선비가 정해놓은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선비는 좋은 사람을 ‘군자’라는 용어로 부르
는데, 율곡 이이는 이 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자는 이륜(彛倫)의 행위에 있어서
는 세속과 대부분 같지마는,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은 같지마
는 부모를 도리로서 깨닫게 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효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속인과 
다르고, 임금을 존경하는 것은 같지마는 임금을 도리에 맞도록 인도하다가 합하지 않으면 떠
나가는 것이 속인과 다르며, 처를 사랑하는 것은 같지마는 서로 손님같이 존경하여 정욕에 빠
지지 않는 것이 속인과 다르고, 형에게 순종하는 것은 같지마는 화락한 마음으로 서로 힘써서 
학행을 연마하는 것이 속인과 다르며, 친구끼리 사귀어 노는 것은 같지마는 오래도록 존경하
고 서로 보살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속인과 다릅니다.”라고 하였다.
 군자는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남의 비위를 맞춰 좋은 관계를 유지
하지 않는다. 이들은 ‘옳은 뜻’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부모님을 섬길 때도 명령에만 복종하지 
않고, 임금을 섬길 때도 충언을 하다가 임금이 듣지 않으면 떠날 생각을 한다. 경전에 실린 
도리와 맞지 않으면 부모님이든 임금이든 꾸짖으니 이 사람들은 쉽게 미움받고 벼슬 직을 얻
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등용해야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잃지 않을 수 있으므
로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